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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새벽(0-1시 사이) 제 11대 총여는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두입술과 생활 도서관의 물품들을 사전 합의 없이 철거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

은 일방적으로 연락 수단을 두절시킨 채 25일 현재 6일째 문을 잠근 채 행적을

감추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일차적으로 20일 당일

에 다시 공간 사용에 대한 재논의의 자리를 갖겠다고 했던 바로 전 회의의 합

의 내용을 이행치 않았다는 점과 학생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비상식적

인 방식으로 자치 단체를 내몰았다는 점에서 많은 학우들의 비판을 받았습니

다 .

현재 연세대 내에는 활발한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일반 학우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대학 내에서 다른 학우

들과 함께 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이유는 학교 당국이 정당한 학생들의 권리를 인

정하고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학생회가 모든 공간과 재정, 그리고 권

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그 '권력'이 학우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

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라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

직임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

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시혜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베풀면

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

회는 자신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학우

들의 입장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해주고 여러 제도적 장치 -

예를 들어, 예산자치제 등 - 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내의 다양한 입장

들이 효율적으로 소통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이러

한 노력과 실험들은 매년 학생회 선거 때마다 각종 선본의 공약과 그들의 활동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대 총여학생회의 '강제철거 사태'는 현 학생회 제도의 미비한 부

분들을 보완하려는 흐름과는 정반대로, 자치 활동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당선 후에 그들은 각 언론지에 자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행되고 있는 총

여학생회의 폭력적인 모습 속에서는 학우들과의 이러한 약속 이행을 어디에서

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것이 곧, 모든 공간들을 독

점하고, 독단적으로 사안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현실에 문제제기 하고, 자발적인 모임들을 꾸리는 모든 학생들

을 '소수의 이익 단체'로 몰아 붙이면서 '일반학우'들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은 모순적이면서, 또한 결국 총여학생회 집행부만의 활동과 권리를 보장하겠다

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 되어도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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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절되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현 총여의 태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

여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무책임하

고도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우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두입술과 생활도서관에 대한 제11대 총여

학생회의 '강제철거 사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물품들을 철거해버렸다는 사실

에 그치지 않고, 학우들의 자치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더불어, 이

는 학우들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줘야할 학생회로서의 임무마저도 저버리

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권리에 대한 탄압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학

생회'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현 사태에 대해서 제

11대 총여학생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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